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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(전매체) 배포즉시

중소벤처기업부는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
예비창업자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있습니다.

1. 보도 개요

  매일일보는 「[단독] 1천억 ‘모두의 창업’ 밀어붙이더니…예창패 80% 

축소, 창업 준비자 반발」 제하의 기사에서 △예비창업패키지 지원규모와 

사업화자금 축소, △예비창업패키지를 준비해 온 예비창업자들의 혼란 초

래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2.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

 ‘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언론·국회로부터 지원

대상 선발과정*과 사업 지원의 효과**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.

     * (지원대상 선발) 지원사업 신청 준비과정에 민간 브로커 개입

    ** (사업효과 문제) 예비창업패키지 수혜 기업 10곳 중 4곳은 5년내 폐업

 이에, 중소벤처기업부는 ’25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의 선발 과정에서 

인큐베이팅을 시행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단계별 (2단계) 경쟁 방식

을 도입함으로써 준비된 예비창업자에게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

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.

 이러한 사업 개선의 효과와 증가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신청 수요*를 고

려하여, ‘26년에는 보육과 멘토링, 단계별 (4단계) 경쟁 방식을 보다 강

화한 ‘모두의 창업 프로젝트’를 통해 예비창업자 지원정책을 대폭 개편

할 계획입니다. 

     *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신청 수(명) : (’23) 7,797 → (‘24) 9,940 → (’25) 11,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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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선별 기능을 강화하여 지원사업의 

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, 전체 예비창업자 지원의 폭도 확대할 

예정입니다.

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‘모두의 창업 프로젝트’ 

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,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

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 ㅇ 아울러, 예비창업자들이 정책 변경사항을 이해하고 준비 과정에서 혼

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안내와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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